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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호스피스자원봉사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삶의 의미 비교

류 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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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Hospice Volunteering and Death Education on 
High School Students’ Attitude toward Death and Meaning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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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descriptive research was carried out to identify how high school students' attitude to death and their 
meaning of life were affected by hospice volunteering and death education. Methods: This study is based on a 
structured questionnaire designed for 180 high school students who were given death education while doing volun-
teer work at non-profit hospice hospitals and another 288 high school students not doing any hospice volunteer 
work. The collected data was processed by the SPSS 20.0 program and then analyzed by x2 test, t-test and ANOVA 
test. Results: High school students' attitude to death and their meaning of lif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de-
pending on whether or not they had volunteered at hospice hospitals. The group with hospice volunteering experi-
ence tended to be more negative about death and have a higher meaning of life compared to those without hospice 
volunteering experience. Students with proper hospice recognition made up 52.4%, those who expressed hopes 
to receive hospice-care themselves if necessary accounted for 70.5%, and those who said they would like to take 
care of their family members either at home or at a hospice center if any of them got incurably sick comprised 
59.0%. Those who thought dignified death is to be with one's family or any other meaningful person were 47.6% 
and 18.5% of the students thought that 'thinking they had led a meaningful life' was the core of a dignified death. 
Conclusion: Given the above results, it became clear that hospice volunteering and death education can affect 
high school students' meaning of life and their attitudes toward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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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과거에는 대가족 안에서, 아기가 태어난 방에서 조상을 떠

나보내며 생명의 탄생과 죽음을 함께 경험하면서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급격한 산업

화로 인한 핵가족화와 의학의 발전에 따른 수명의 연장으로 많

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태어나고, 병원의 각종 의료장비에 둘

러싸여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삶과 죽음이 일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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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됨에 따라 현대인들은 가족이나 친지의 죽음을 지켜보면

서 생명의 유한성과 삶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인격적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1987년 자살률은 10만 

명 당 8.2명이며 88년의 자살률은 7.3명으로 굉장히 낮은 수치

였지만, IMF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1998년 18.4명으로 자살

률이 크게 늘기 시작해서 2011년 31.7명, 2015년 26.5명으로 

OECD회원국 중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자살률 1위를 기록하

고 있다. 특히 15~19세 청소년의 경우 전체 사망 중 자살이 차

지하는 비중이 2000년 13.6%에서 2011년에는 36.9%로 급증

한 이래 사망원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1].

일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에서 사람은 자살

할 권리가 있다‘는 질문에 56.6%가 찬성했으며 23.3%가 반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자살하려고 한

다면 도와줘야 한다’는 질문에 50%가 찬성을 했다. 중국 청소

년의 약 20%가 자살을 택할 수 있다는 대답에 비해 거의 3배에 

가까우며[3], 건강한 청소년들도 죽음을 자살의 형태로 생각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힘들

거나 절망스런 상황일 경우 성별, 종교, 부모 생존여부와 관계

가 없이 자살을 생각하고[4], 충동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의 자살이 심

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면서 정부 이하 관련 기관에서는 학교 

내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해 청소년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의사나 간호사, 심리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에 의한 심리치료를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5]. 

그러나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의 대책이나 수습보다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도,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과, ‘죽으면 모

든 것이 끝’이라는 잘못된 죽음이해를 시정하고, 자살이 해결

책 혹은 돌파구가 될 수 없으며[6] 남겨진 가족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만을 남기게 될 것임을 미리 알려줌으로서, 존엄

한 죽음을 지향하게 하는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오스트리아

의 정신과의사 Viktor Frankl [7]은 삶의 의미가 있다고 느끼

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희

망을 잃지 않는다고 하였다, Robert Stivenson은 고등학교의 

죽음교육에서 상실로 인한 슬픔과 자살 충동, 죽음에 대한 불

안감 등을 제시해 죽음과 관련된 청소년기의 문제들에 대처하

도록 하면, 삶의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워 힘들고 절망적인 상

황에서도 고통스러운 일 자체보다는 그 상황에서 의미를 찾아 

고통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으며[8], 죽음을 

직시할 경우 삶의 가치에 눈을 돌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고 보

람되게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죽음에 대한 개인의 감정과 신

념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인 죽음에 대한 태도가 증진된다

고 하였다[9,10]. 

한편 청소년기는 Erikson의 정신사회적 발달과정에서 자

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삶의 가치기준을 확립해나가기 위한 과

도기로서 급격한 심리적, 신체적 변화에 따른 혼란을 겪을 수 

있고, 고차원적인 지적능력의 발달로 추상적 명제에 대한 이

해가 가능하므로 삶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태도를 형성

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고등학생들은 

수험생의 신분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장시간 시험공부에 매달

리기 때문에, 미처 삶과 죽음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인생에 대하여 고민하고 불안

을 경험할 수 있다. 

독일과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부

터 정규 교과과정을 통해 나이에 적절한 죽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죽음을 다루고 있는 교육

으로는 C시의 H대학교와 S시의 D여대에서 죽음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있고, 간호대학의 전공 선택과목으로 호스피스완화

의료간호 강좌에서 말기 환자의 돌봄을 제시하고 있는 정도이

다. 따라서 죽음교육의 대부분은 인생의 후반기에 있는 노인

들을 대상으로 복지회관이나 문화센터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

고 있는 실정인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경우 살아온 

환경과 지식,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이해의 정도가 다름을 보

였으므로[10], 사고의 정도가 유사한 학생들에게 교육기관에

서의 정규과목으로서의 죽음준비교육은 효율성 면에서도 바

람직하다고 보며, “내가 겪었던 모든 경험 중에서 죽음이라는 

현실을 직면한 것이 내 삶을 가장 풍성하게 해주었다.”는 Kü

bler-Ross [11]의 말처럼 죽음준비교육이란 바로 삶을 위한 교

육이므로 인생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죽음에 대한 적절한 교육

이 이루어지고 삶의 한 과정으로서의 죽음에 대해 숙고해보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죽음준비교육이란 죽음, 죽음과정, 사별과 관련된 모든 측

면의 교육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그것들과 삶

과의 관계에 관한 요인들을 계속 탐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때[12] 철학, 사회학, 종교학, 심리학, 의학 등 여러 학문분야의 

협력이 요구되는 다학문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13]. 그러므로 

현재의 도덕이나 윤리과목에 포함된 단편적인 삶의 의미교육

만으로는 그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호스피스는 현대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

은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죽음을 삶의 자연스런 

과정으로 받아들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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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품위를 유지하며 내적 성장을 돕고, 죽음과 삶의 질을 증

진시키고 고통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호스피스자

원봉사는 호스피스 대한 올바른 인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말기 암 환자의 삶과 죽음, 고통을 간접 체험하면서 

인간존재의 유한성을 인식하게 되고 더불어 자신의 삶과 죽음

을 바라보는 태도를 변화시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14]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2015년 7월 15일부터 의료보험이 호스피스완

화의료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말기암 환자로 그 대상

자가 국한되어 있지만, 2017년 8월부터는 다양한 질환으로 확

대되어 시행될 예정[15]이다. 그러므로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

이 일부 의료인이나 자원봉사자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일반인

의 관심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죽

음이 임박한 환자들을 도우면서 죽음을 경험한 후 호스피스자

원봉사자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16]와 삶의 의미,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17-19]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는데 자원봉

사자 대부분이 40~50대의 중년여성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에 대한 인

식을 알아보고, 호스피스자원봉사 경험이 고등학생들의 죽음

에 대한 태도와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장차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청소년들에게 호스피

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그들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세워나가는데 호스피스봉사를 접목한 

죽음교육이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죽음준비교육과 자살방

지교육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목적

 일부 고등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 삶의 의미, 호스피스 

인식 정도를 알아본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등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 삶의 

의미의 차이를 알아본다.

 고등학생의 죽음교육 및 호스피스자원봉사 경험이 죽음

에 대한 태도,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죽음준비교육과 호스피스자원봉사 경험이 고등

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과 호스피

스완화의료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4개 고등학교에서 편의

추출하였다. 최종 대상자는 서울에 소재한 Y, D여자고등학교, 

경기도에 소재한 B고등학교와 K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475

명 중 응답이 누락된 7명을 제외한 468명을 최종 결과분석에 

활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삶의 의미

삶의 의미는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인간의 참된 본질을 

실현하는 것[7]으로 Crumbaugh와 Maholick [20]이 개발한 

Purpose In Life (PIL) 중 Kim [21]이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거쳐 청소년들에게 사용한 10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삶의 즐거움(5문항)과 삶과 자신에 대한 인식 및 수용(3

문항), 삶의 목적인식(2문항) 3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7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의미가 높은 것을 의미한

다. Kim [21]의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
값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값 .86이었다. 

2)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한 태도는 Collet와 Lester [22]가 개발하고 Yoo 

[23]가 고등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Fear of Death Scale 

(FODS)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20문항의 5점 척도로서, 죽

음태도의 5개 하위영역인 죽음금기, 죽음불안 및 두려움, 죽음

회피, 죽음거부, 죽음슬픔에 대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에 대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도구

의 신뢰도 Cronbach's ⍺값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23]

의 연구에서 .7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2였다. 

3)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은 호스피스의 정의, 대상, 역할 등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Lee [24]가 타당도 및 

신뢰도 검사 후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8문항이며, 호

스피스에 대한 인지도(4문항), 호스피스 간호요구도(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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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인식(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별로 2개에서 10개의 답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C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

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2014년 12월 20일부터 2015년 1월 5

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자가 학교장의 허락을 받

은 4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휴식시간에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한 학생들에게 설문

지를 배부하고 즉시 회수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

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태도의 차이

는 t-test와 ANOVA로 알아보았다.

연 구 결 과

1.대상자의 특성

대상자는 남학생이 100명(21.4%), 여학생이 368명(78.6%)이

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222명(47.4%), 2학년이 182명(38.9%), 

3학년이 64명(13.7%)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52.8%, 기독교 29.1%, 

불교 10.9%, 천주교 5.5% 순이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 경험

이 있는 경우가 180명(38.5%)였다(Table 1). 

2.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고등학생들의 호스피스 인식 조사에서는 호스피스를 알고 

있다는 경우가 202명(43.2%)로 절반이 못되었고, 인지 경로는 

학교수업 22.3%, 매스컴 12.8% 순이었다. 가족내 호스피스 경

험이 있는 경우가 25명(5.3%)이었고, 호스피스의 정의에 대해

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38.9%에 달했다. 필요할 때 호스피스를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70.5%가 그렇다고 응답하

였고 말기암 판정을 받았을 때 간호를 받고 싶은 장소로는 가

정에서 가족의 간호를 받는 것을 가장 많이 원했다(Table 2).

3. 대상자의 특성별 삶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태도 

고등학생의 삶의 의미 조사 결과, 영역별로 삶의 즐거움이 

4.26점, 삶의 목적인식이 4.95점, 삶과 자신에 대한 인식과 수

용이 5.15점 순이었다(Table 3).

고등학생들의 성별, 학년별, 종교별로 삶의 의미에는 유의

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호스피스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라 

삶의 의미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호스피스 자원봉사 경험

이 있는 경우에 삶의 의미 평균값이 높았다(p=.002).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는 성별, 학년별로는 차이가 없었으나 종교별

(p=.002)과 호스피스자원 봉사 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p=.001).(Table 4)

4. 대상자의 특성별 죽음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 차이

고등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죽음금기가 3.25점, 죽음회

피가 3.08점, 죽음슬픔이 1.80점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죽음금기, 죽음회피, 죽음부정이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죽음금기, 죽음회피는 더 높은 

평균값을, 죽음부정은 더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종교 유무에 

따라서는 죽음회피만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종교가 있

는 경우에 죽음회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1). 마지막

으로 죽음교육 및 호스피스 자원봉사 경험은 죽음금기, 죽음

회피, 애도에 차이를 보였는데 죽음 교육 및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에 죽음금기, 죽음회피, 애도의 평균값이 더 높았다

(Table 5).

논 의

Erikson의 사회심리 발달과정에서, 청소년기에, 자신에 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6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Female

100 (21.4)
368 (78.6)

Grade 1st
2nd
3rd

222 (47.4)
182 (38.9)
 64 (13.7)

Religion None
Protestant
Buddhist
Roman catholic
Others

247 (52.8)
136 (29.1)
 51 (10.9)
26 (5.5)
 8 (1.7)

Death education and 
hospice volunteering

Yes
No

180 (38.5)
288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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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spice Perception of the Subjects (N=468) 

Variables Categories n (%)

Hospice awareness Yes
No

202 (43.2)
266 (56.8)

Route of hospice 
recognition (n=202)

School
Massmedia (TV, Radio)
Books, magazines
Hospital
Neighbor

104 (22.3)
 60 (12.8)
29 (6.2)
 7 (1.5)
 2 (0.4)

Hospice-experience 
in family 

Yes
No

25 (5.3)
450 (96.7) 

Hospice-definition Helping the patient to live his or her remaining life fully, and to face a peaceful death
Don't know
Prolonging life of patients with incurable illness
Passive euthanasia
Efforts to avoid death

245 (52.4)
182 (38.9)
22 (4.6)
11 (2.3)
 8 (1.7)

Plan to rely on hospice 
when necessary

Yes
No

330 (70.5)
138 (29.5)

Preferred place of care 
in case of terminal 
cancer

Family care at home
Home-visits by hospice team
Hospital: hospice wing
Independent hospice institute

181 (38.8)
123 (26.2)
109 (23.3)
 55 (11.7) 

Dignified death Being with friends and family
Having a sense of approval for one's life
Not being a burden to someone else
Arrangement of one's surroundings
Peace of the mind (spiritual stability)
Painlessness of the body
Active choice of treatment
Mental alertness until death
Dying at home

223 (47.7) 
 86 (18.3) 
 61 (13.0) 
34 (7.3) 
24 (5.2)
17 (3.6) 
11 (2.3) 
 7 (1.5) 
 5 (1.1) 

Table 3. Meaning of Life of High School Students (N=468) 

Variables M±SD

Joy in life 4.26±1.15

Awareness of goals in life 4.95±1.25

Awareness and acceptance of life and oneself 5.15±1.07 

한 정체감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면 이후의 인생 단계들에서 맞

게 되는 심리적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입

시와 취업준비로 바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스스로 삶과 죽

음에 대해 진지한 통찰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삶의 올바른 태도와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을 함양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방편의 하나인 

올바른 죽음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적절한 교육내용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

료로 그들의 죽음태도와 삶의 의미, 더불어 호스피스 인식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고등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삶의 

의미,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호스피스병원에서의 

죽음교육 및 호스피스자원봉사 경험이 고등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삶의 의미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고등학생 죽음준비교육 및 호스피스자원봉사 경험자의 삶

의 의미는 7점 만점 중 평균 5.12점으로 비경험자의 삶의 의미 

평균 4.66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아서(p=.002), Yoon [25]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죽음준비교육 후 삶의 의미가 높게 나

타난 연구결과와 같았다. 삶의 의미가 높을수록 생활만족감과 

자존감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년이나 종교 유무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

었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7]에서는 종교 유무에 따

른 차이를 보였다. 입시준비로 바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경우 종교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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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ning of Life and Attitude toward Death by General Characteristics (N=468)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ing of life attitude toward death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Female

4.74±0.97
4.74±1.01

0.03 (.797) 2.73±0.44
2.75±0.44 

-0.40 (.687)
 

Grade 1st
2nd
3rd

4.76±1.01
4.68±1.00
4.81±0.95 

0.20 (.818) 2.78±0.44
2.69±0.44
2.78±0.38

2.64 (.072)

Religion None
Protestant
Buddhist
Roman catholic
Others

4.65±1.02
4.92±0.93
4.62±0.98
4.75±1.08
5.13±1.18

2.01 (.092) 2.72±0.43
2.82±0.45
2.69±0.44
2.74±0.39
3.29±0.47

4.25 (.002)

Death education and 
hospice volunteering

Yes
No

5.12±1.37
4.66±1.50

3.19 (.002) 2.93±3.92
2.70±4.44

4.81 (.001)

Table 5. Sub-categories of Attitude toward Death by General Characteristics (N=468)

Variables
Total

 Gender  Religion Hospice volunteering experience 
with death education

Male Female
t (p)

Having Not having
t (p)

Yes No
t (p)

M±SD M±SD M±SD M±SD M±SD M±SD M±SD 

Taboo 3.25±.749 2.08±0.81 2.50±0.78  3.32
(.001)

2.57±0.80 2.55±0.79  0.22
(.826)

2.72±0.72 2.52±0.81  2.20
(.028)

Avoidance 3.08±.684 2.97±0.68 3.33±0.75 -4.39
(＜.001)

3.37±0.78 3.15±0.71  3.24
(.001)

3.60±0.60 3.16±0.76  6.00
(.＜.001)

Insecurity 
and fear

2.56±.798 2.48±0.58 2.46±0.53  0.30
(.760)

2.43±0.54 2.48±0.53  1.19
(.236)

2.42±0.50 2.46±0.54  -0.78
(.434)

Denial 2.46±.539 1.94±0.66 1.77±0.65  2.28
(.023)

1.84±0.68 1.78±0.63  1.13
(.684)

1.91±0.72 1.78±0.64  1.67
(.095)

Grief 1.80±.658 3.01±0.73 3.11±0.67 -1.23
(.219)

3.08±0.72 3.10±0.65  -0.23
(.818)

3.30±0.62 3.02±0.69  3.70
(＜.001)

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삶의 의미 측정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삶의 목적이 삶의 즐거움보

다 점수가 높으므로 ‘지금’당장의 행복감 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로 노력하고 있는 세대라고 볼 수 있다. 

성별, 종교 유무, 죽음교육경험과 호스피스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라 죽음태도의 차이를 보였다. 죽음교육과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경험한 학생이 경험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유의미

하게 죽음에 대해 회피하고 금기시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죽음교육 후 죽음불안과 죽음회피가 

높아졌다는 Yoo [23]의 결과와 같았으나, 대부분의 자원봉사

자들이 죽음교육 및 호스피스자원봉사 경험 후 죽음에 대해 더

욱 초연해졌다는 선행연구[25,28]의 결과와는 달랐다. 이들 선

행연구의 대상자들이 대부분 중년여성들이어서 삶의 여정에

서 타인의 죽음을 이미 경험한 경우가 많고 죽음준비교육에 스

스로 참석한 대상자들이므로 자신이나 타인의 죽음에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것임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간의 죽음교

육과 호스피스자원봉사를 경험하면서, 심리적으로 성숙되지 

못했고 죽음을 거의 경험해 보지 못한 고등학생들의 경우, 많

은 고통을 겪으며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환자들을 돌보

면서, 생명의 유한성을 절감해 삶의 의미는 향상되었지만 죽

음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부감을 느껴서 선행연구와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도 죽음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었는

데, 성별에 의한 차이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죽음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의 죽음태도가 더 부정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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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Yoo [23]의 결과와 같았다. 종교의 종류에 따라 죽음태도

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서 선행연구결과[5,23]와 같았다. 기타

종교에서 죽음태도가 가장 부정적이었고 기독교, 가톨릭, 불교 

순이었다. 또한 죽음회피 하위영역에서 유 3.37점, 무 3.15점으

로 종교가 있을 경우 죽음회피의 경향이 나타나 종교가 있을 

경우 죽음을 잘 수용한다는 Park [5],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종교가 있는 학생이 더 죽음태도가 긍정적이라는 Kang 

[27]의 결과와 달랐다. 그러나 죽으면 이승에서의 모든 고통으

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물음에는 종교 유 2.73점, 종

교 무 2.98점으로, 종교를 가진 대상자가 죽음으로 현재의 절

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을 더 많이 갖고 있음을 나타내

었다. 따라서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의지와 노

력이 더 강할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종교가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종교에서 강조하는 내세에 대한 확신이 

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생들의 사후 세계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고, Fonseca [29]에 의하면 종교가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였으나 고등학생들은 추상적이고 내

세지향적인 종교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수험생으로서의 현실

에 더 몰두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호스피스 인식에 있어서 인지 경로는 학교수업과 매스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학교교육과 매스컴의 중요성을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다. 치료불가 말기암 판정을 받았을 때 

간호를 받고 싶은 장소로는 64.8%가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기

를 선호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22]에서 노인들의 53%

가 호스피스를 원치 않는다고 답해서 70%가 이용하겠다고 답

한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지만, 가족이 말기 질환을 앓고 

있을 때 가장 원하는 장소로 27.7%만 집에서 머무르기를 원해 

본 연구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아직 죽음을 본인들과는 관

계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청소년들과, 생의 발달단계상 삶의 

마무리시점에서 죽음을 가까이 의식하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핵가족화로 인해 가정에서의 간호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품위 있는 죽음으로서는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대답이 절반 가까이 차지해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의 존재를 가장 우선시함을 드러내었고, ‘지금까지의 삶

이 의미 있게 생각되는 것’이 그 뒤를 이었다. 

결 론

삶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어가는 때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불확실성과 예민한 감수성, 미성숙된 인격체이기도 한 고등학

생 시기에, 학생들의 죽음 교육과 호스피스 자원봉사 경험이 

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삶의 의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삶의 의미와 죽음태도, 호스피스 인

식에 있어서 성별, 학년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종

교가 삶의 의미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주지 않았으나 죽음태도

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8]에서 삶의 의미와 정신적, 신체적 건강행위가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생활만족도와 자존감을 높인다고 

했으며,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

엇보다 죽음준비교육이 필요하다[13]고 했다. 그러나 본 연구

의 결과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삶의 의미 요소와는 다르게 죽

음을 회피하고 금기시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일회적이고 한시적인 죽음교육과 현장에서의 호스

피스 봉사는 생의 유한성을 자각해 삶의 의미는 높였으나, 영

화나 드라마 등을 통해 피상적이고 낭만적으로 미화되거나 과

장된 죽음이 아니라, 현실에서 고통을 받으며 생명을 소진해

가는 환자들을 목격함으로써 충격과 심적 부담을 유발하여 죽

음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죽음

도 삶의 한 여정임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호스피스자원봉사를 

접목한 죽음준비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단계적이고 지속

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대상자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반

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죽음교육기간이나 호스피스 자원봉

사 기간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나 삶의 의미의 변화를 추적 

관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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